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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SIPRI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회의’19일 
브뤼셀 
개최
- 
`
유럽이
 바라보는 신뢰구축조치로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
)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공동주최로 “유럽이 바라보는 신뢰구축조치로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주제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19일(목) 오전 9시(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는 외교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후원한다.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건네며, 김창범 주벨기에·EU대사가 현지에서 축사를 한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현 NATO 사무차장의 폐회사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유럽 측에서는 이안 앤소니(Ian Anthony) SIPRI 소장, 프레드 태너(Fred Tanner) 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 이사, 윌리엄 알베르크(William Alberque) NATO 군비통제과장 등 외에도 유럽의 외교안보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한다. 한국 측에서는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비롯하여 최 강 연구부원장(아산정책연구원), 이상현 안보전략실장(세종연구소), 조남훈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그리고 최현정 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이 참석한다.

회의는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바라본 유럽과 동북아시아 간 접점(Nexus between Europe and Northeast Asia—seeing through NAPCI),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지원하는 정치·군사 신뢰구축방안(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n supporting NAPCI), ▲ 유럽 및 동북아시아 비전통안보 협력의 부상(Rise of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되었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세미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역내 신뢰구축의 청사진이 그려질 예정이다.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과 비전통안보(테러, 기후변화, 자원, 보건, 재난 구조활동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유럽의 갈등 극복 경험과 현재 이어지고 있는 노력들 중 동북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진일보를 위해 유럽과 NATO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하여 역외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기여 확대 및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bookmark: _GoBack]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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